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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하는 대법원장님,대법관님,그리고 전

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,

저는 영광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

함께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제가

1986년 처음 법원에 발을 들인 이래 오늘에

이르기까지,법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그

사명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

선후배와 동료 법관 여러분,그리고 아낌없는

도움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먼

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저는 이제 앞으로 6년간 대법원에서 상고심

재판을 하게 됩니다.25년 넘게 법관으로서 재

판을 하여 왔습니다만,최종심 재판은 또 다른

무거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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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먼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원의

숭고한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헌신해

오신 선배 대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.저

역시 모든 힘을 다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저에

게 부여된 이러한 소명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

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,여러분 앞에서 몇

가지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.

먼저 저는,대법원이 또 하나의 최종적 헌법

재판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.

모든 개별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,항상 우리

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살피는

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.

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

고자 노력하겠습니다.현실세계 강력한 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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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의적 지배로부터,헌법이 규정하는 개인의

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

호하겠습니다.대법원 판결을 통하여,우리 사

회가 분열 대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

록 힘을 다하겠습니다.

그리고 모든 판단을 함에 있어,법률심으로

서의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어떠한 판단이

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항상 숙고하겠습니다.법

리 해석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염두에 두되,

해당 법률이 바탕에 두고 있는 법의 정신은

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겠습니다.새로운 법

리를 연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처신에 있어서는,‘잘

모를 때에는 불편한 쪽이 옳은 길’이라는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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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따르겠습니다.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서,

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

을 다하겠습니다.

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

저의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

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여러분의 가정

에 건강과 행운,그리고 축복이 항상 함께 하

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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